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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
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
아닙니다.

        (이투데이 7.1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1. 기사내용 
□ 이투데이는 7.14일 「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

난항... 무더기 폐쇄 위기감」 제하 기사에서

ㅇ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

추진한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□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

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

계정은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

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
□ 상기 보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

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